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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에너지, 이란산 원유 수입 “숨통”
국내은행에 개설된 원화 계좌로 결제 … 현대오일뱅크도 10월분 계획

SK에너지(대표 구자영)가 국내 은행에 개설된 원화 계좌를 통해 이란산 원유 수입대금을 결제했다.

이란산 원유 수입대금을 국내은행의 원화 계좌로 결제한 것은 처음 있는 일로 10월18일 금융권과 정유업계

에 따르면, SK에너지는 10월 이란산 원유 수입 대금 1억2000만달러를 우리은행에 개설된 이란중앙은행 명의

의 계좌에 입금했다.

정부가 미국이 주도하는 이란 제재조치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한 주요 대책인 원화 계좌를

이용한 결제가 원만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이란과 교역하는 다른 국내기업들도 숨통이 트이게 됐다.

SK에너지와 마찬가지로 이란산 원유를 들여오는 현대오일뱅크도 27일 원화로 10월분 원유 수입대금을 결제

할 예정이다.

애초 정부는 이란으로 송금하는 원화결제 계좌를 10월1일부터 가동할 예정이었으나 이란 중앙은행과의 전

산시스템 연결과 환율 문제 등 실무적인 이유로 수차례 연기된 바 있다. <저작권자 연합뉴스 - 무단전재․재

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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